
문재인 대통령 “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
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”

김현미 장관“유라시아로 열차가 자유롭게 왕래하길 기대”

□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(목) 10:00,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

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사장단회의의 개회식에서 영상을

통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하였다.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식에

참석하여 각국의 대표단을 환영하고 감사메시지를 전했다.

ㅇ OSJD 사장단회의는 OSJD 정회원국의 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

참석하는 회의로서, 작년 대한민국의 OSJD 정회원 가입 후 처음

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다.

□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

희망한다고 하면서, ‘동아시아 철도공동체’가 다자평화안보체제의 

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, 남북철도를 다시 잇는 노력은 유라시아 ‘철의

실크로드’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대한민국의 OSJD 가입은 국제철도를 다시 운행할 수

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, 대한민국의

가입을 지지해 준 회원국에게 사의를 표했다.

ㅇ 아울러, 철도노선 남북 공동조사, 남북철도 착공식 개최 등 남북

철도 연결과 관련한 그간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,

ㅇ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아시아의 동쪽 끝인 대한

민국에서 유라시아에 위치한 OSJD 회원국 곳곳으로 열차가 자유

롭게 왕래하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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